
THE TOWN NEWS 21December 14, 2020   Vol. 1346여행

날은 여전히 맑았다. 파란 하늘 뭉

개구름이 흘러간 자리에 새털구름

이 얇게 깔려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창한 날씨

라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았다. 그

저 비가 한참 쏟아진 후에 잠깐 갠 

느낌, 아니면 지금은 개지만 곧 비가 

올 것 같다는 느낌이다. 베르겐의 날

씨는 언제나 비와 연관 되어있다. 

나는 광장을 가로질러서 홀바이크 동상을 지나 베르겐 기

차역으로 가던 길 방향으로 들어 섰다. 킹 오스카 게이트 

길 옆으로 돌아 베르겐 코드 미술관으로 가야 하기 때문이

다. 광장을 사이에 두고 베르겐 어시장과 반대편에 있는 방

향인데 19세기 노르웨이 스타일 건물들이 가득 서 있었다. 

미술 전시관인 듯한 이층 건물과 호텔, 상점 등이 나왔다. 소

박한 건축 스타일은 정다우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거친 바

닷가 도시의 정취를 가득 안고 있었다. 나는 돌로 깔아 반들

반들 빛나는 길을 부지런히 걸어갔다. 

모퉁이를 돌자 커다란 쇼윈도가 나왔다. 전통 노르웨이 의

상이 잔뜩 전시되어 있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유리창 안을 

들여다보았다. 남성복, 여성복, 아동복까지 골고루 걸려 있

었고 신발, 모자, 악세사리까지 다양했다. 시간이 별로 없었

지만 이처럼 좋은 볼 것을 그대로 지나칠 수 없어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 보았다. 

외국인 관광객 아줌마가 들어서자 한적한 가게 안에 있

던 서너 명 직원들이 일제히 쳐다 보았다. 조금만 돌아보아

도 되겠냐고 물어보자 금발 곱슬머리 아줌마 직원이 가까

이 오면서 물론이라고 친절하게 말했다. 그리고는 특별히 

필요한 것이 있냐고 물어본다. 나는 필요한 것은 없지만 노

르웨이 전통 의상을 처음 보아서 구경을 하고 싶다고 솔직

히 말했다. 상냥한 그녀는 천천히 구경하시라면서 이것저것 

설명을 해 주었다.

41. 노르웨이 전통 의상 부나드 (Bunad)

그 가게 안에 가득차 있는 노르웨

이 전통 의상은 부나드(Bunad)라 

부른다. 한국의 전통 의상을‘한복’

이라 부르는 것과 같은 개념인 것 

같았다. 수백 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부나드는 셀 수 없이 많은 스타일이 

있는데 각 부족, 각 지방, 각 마을마

다 조금씩 달라서 인구가 겨우 5백

만 정도 되는 노르웨이에 부나드 스

타일이 400 가지가 넘는다고 한다. 

노르웨이 사람들은 각종 명절, 생일, 종교 행사 등에 부나

드를 예복으로 입는다. 특히 노르웨이의 가장 큰 축일인 5월 

17일 헌법의 날(Constitution Day)에는 모두가 부나드를 차

려 입고 거리 행진에 참여하며, 크리스마스 시즌에도 많이 

입는다고 한다. 부나드를 입을 때는 크거나 작지 않도록 몸

에 꼭 맞게 차려 입어야 하고 은으로 된 장신구를 여러 가지 

달고 스카프, 허리띠, 단추, 버클 등으로 멋을 낸다. 헤어 스

타일도 노르웨이 전통 모양으로 꾸민다. 

가게 안에 걸려 있는 부나드를 자세히 보니 여자 부나드는 

대체로 풍성한 블라우스에 조끼와 앞치마를 함께 입도록 

되어 있고, 남자 부나드는 셔츠에 자켓, 혹은 조끼에 딱 맞는 

바지로 구성되어 있었다. 거의 모든 옷에 화려한 수가 놓여 

있었고, 재질은 모두 면과 모직이었는데 하나같이 고급이고 

질이 매우 좋아 보였다.

가격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았다. 부나드는 맞춰 입는 

것이 원칙이고 손으로 바느질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

서 제대로 된 부나드는 한 벌에 수천 불을 호가한다고 한

다. 기성복으로 나와 있는 것도 살 수 있지만 스타일과 품

질에서 맞춤 부나드를 따라올 수 없다고. 손으로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 만드는 것도 한복과 똑같았다. 나는 노르웨

이 전통 의상을 제대로 구경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한없이 

뿌듯해졌다. 

Norway in a Nutshell
김효신의 노르웨이 베르겐 여행기


